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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12월 1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농촌사랑 공동선포식

개방은 이제 선택할 수 없는 현재의 흐름, 농업의 경쟁력과 보호를 위해 

최선을 다할 것 

존경하는 농민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부 여러분 특히 고향을 걱정하는 주

부 여러분 반갑습니다. 농협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는 

경제인 단체 대표가 다 나오셨습니다. 대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감사

합니다.

 

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길을 만들고 있다.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. 개방하

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많이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 주장을 듣고 있습

니다. 그러나 문을 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. 한국은 개방을 통해 성장해

왔습니다. 개방을 통한 무역국가가 되지 않으면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수 

없습니다. 우리 자녀들에게 선진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개

방사회로 가야합니다. 개방을 하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

니라 외국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여기에 걱정이 있습니다. 

농민들이 궁지에 몰려 몰락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. 하루하루 싸우고 있습

니다. 오늘 겨우 견디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일 것입니다. 플

래카드를 들고 투쟁하는 심정 이해가 됩니다. 많은 주부들이 많은 시위를 

싫어하지만 농민들의 시위는 봐주는 것 같습니다. 아마도 모두들 걱정을 

함께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. 함께 길을 찾아봅시다. 지금 이 자리에서 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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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.

  

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자리는 처음입니다. 안 된다고 움

츠리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. 길을 찾아 나서서 벽을 허물어뜨리고 전진

할 때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.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

고 있습니다. 앞으로 나갑시다. 여러분들은 방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어떻

게 하면 되나 길을 내놓고 있습니다. 정부도 하겠습니다. 나름대로 방책을 

가지고 있습니다. 능력 있는 농민들이 세계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

살아남을 수 있는 농업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책을 마련합시다.

 

이제 도저히 경쟁력 없는 연세도 많고 더 이상 대책이 없는 분들은 정부가 

국민들의 세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직접 지불을 해 살아갈 

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복지대책으로 뒷받침하

겠습니다.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촌이 붕괴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다 동

원하겠습니다. 우리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채를 줄이고 갚을 

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정부는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. 여러분

들이 지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. 지지하지 않으면 못합니다. 보답 받을 자

격이 있습니다. 보답해야 합니다.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결의

로 지원해주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가 농민과 농촌이 살릴 수 

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 

우리 정부를 잘 믿지 않습니다. 믿지 않더라도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. 정

부의 힘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. 기술과 정책만으로는 

농민 문제를 다 해결 할 수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. 지금 

나서야 하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. 농민은 소비자를, 소비자는 농민을 사

랑합시다. 섬기자는 것입니다.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우리농촌을 한 

번 더 살핍시다. 청와대에도 우리 농산물만 사용합니다. 그 중에서도 경쟁

력을 키우기 위해 유기농법을 사용한 것을 씁니다. 이렇게 작은 마음을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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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때 길이 열립니다. 농민들이 정성 드린 농산물을 사랑으로 먹어주면 우

리 농민들이 숨쉬기가 나을 것이며,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.

 

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살리는 길입니다. 농민 여러분께

서는 시장에서 내놓아 경쟁해 이기는 상품은 우리 국민 밥상에 올리는 농

산물은 농촌과 도시를 한마음으로 묶는 사랑의 농사를 지어주십시오. 그렇

게 하면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. 우리 농민과 농산물에 대한 믿음이 생길 

때 도시 주부들도 팍팍 밀어주지 않겠습니까. 사랑과 믿음의 운동이라고 

생각합니다. 사랑의 끈 믿음의 띠로 총총히 엮어 농촌을 살리는 그물을 만

듭시다. 벼랑에서 서 위험에 있는 농민들을 살리는 믿음의 그물을 만듭시

다. 경제단체장들이 함께 나섰습니다. 농촌의 다리를 든든하게 놓고 있습

니다. 제가 90년대 국회 농촌위에서 의정활동 한 적이 있습니다. 죽는다 

해도 노력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. 효과 있고 보람 있게 해서 하는 일이 

많아졌습니다. 자신을 가지고 희망을 일궈나갑시다. 어렵지 않더라도 희망

과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. 희망을 만들어 나

갈 때 우리 농민들이 이겨나갈 것입니다.

 


